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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미용 성형에 대한 심리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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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사회의 미용 성형은 자신의 외적인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외모관리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미용 성형
의 부정적인 영향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미용 성형의 감성적 경향과 미용 성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심리적
태도를 조명해보고, 향후 미용 성형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야 할 사회상의 함의점을 제시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은 이론적 연구와 소셜 데이터 분석 연구 및 서술형 설문지 응답법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미용 성형에
대한 감성적 경향은 미용 성형에 대한 긍정적인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용 성형에 대한 대학생
들의 부정적인 심리적 태도는 미용 성형에 대한 안전 불감증, 외모에 대한 강박증, 획일화된 미의 고착화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로는 개인의 자율성에 따른 인간의 심미적 욕구, 이미지 경쟁에서의 필요성 증대, 자존감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셋째, 미용 성형으로부터 변화되어야 할 사회상의 함의점은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해보는 자세, 외모로 상대방의 전체를 단정 짓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와 대중 매체들의 동참, 미용 성형에 대한 지나친 편견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미용 성형을 바라볼 수 있는 
포용적 사고가 필요하다. 

Abstract  Cosmetic surgery in modern society is considered a means of managing appearance that can 
enhance one's external value, but the negative influence of cosmetic surgery cannot be overlooked. This
study examined the emotional tendency of cosmetic surgery and the psychological attitude toward 
cosmetic surgery from the learner's point of view with suggested implications. First, the emotional 
tendency toward cosmetic surgery showed a highly positive tendency toward cosmetic surgery. Second, 
the negative psychological attitudes towards cosmetic surgery were mainly about insensitivity to safety
in cosmetic surgery, obsession with appearance, and fixation on standardized beauty. Positive 
psychological attitudes were mainly about human aesthetic needs according to individual autonomy, 
increased need for image competition,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by restoring self-esteem. Third, 
the implication for the social aspect that needs to be changed from cosmetic surgery requires the 
attitude to contemplate what true beauty is in one's own life, the change in the social atmosphere and
the mass media that determines the entirety of another person based on their appearance, and the 
inclusive thinking looking at cosmetic surgery from a posi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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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인들은 자신의 이미지가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자기 PR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는 한 개인의 외모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긍정적 태
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에 따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외적인 가치
를 높여줄 수 있는 외모관리의 수단으로서 미용 성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2021년 국제 미용 성형 
수술협회(ISAPS: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가 발표한 통계[1]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서 진행된 성형 수술은 미국, 브라질, 중국, 일본에 이
어 다섯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각 나라의 인구
수를 고려해볼 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큰 비중을 두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와 이로 인해 미용 성형의 대중화가 진행되고 있
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
다. 이 같이 미용 성형의 대중화는 성형의 우호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미용 성형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시선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성괴, 
강남미인, 성형 중독’ 등 미용 성형을 경험한 이들을 비
난하는 비속어나 미용 성형의 극심한 부작용을 경험한 
예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양면성을 함양하고 있는 미용 
성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는 외모를 중요시 하는 
사회․문화적 영향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
여 Thompson and Stice[2]에 의하면 사회문화적 기준
이 만들어 내는 이상적인 신체와 괴리가 있을 시, 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신체이미지를 변화시키려는 행동을 하
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풍토에 불가항력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대학생들 또한 극
심한 취업난 속에 면접 시 긍정적인 인상의 형성을 위한 
‘취업 성형’을 행하고 있으며, 미용 성형은 대학생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선택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 gallup 조사
[3]에 따르면 “취업을 위해 성형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로 나타났으며, 미용 성형을 고려한 연령대
가 20대가 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미용 
성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미
용 성형에 대하여 어떠한 심리적 태도를 함양하고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조명되는 미용 성형에 
대한 감성적 경향 파악과 대학생들이 미용 성형에 대하
여 어떠한 심리적 태도를 취하는지 고찰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대학생들의 미용 성형에 대한 심
리적 태도를 이해하고,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및 미용 성형에 대한 올바른 문화 정착의 방향성을 제시
해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소셜 데이터 분석 연구 
및 서술형 설문지 응답법을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미용 성형의 개념 및 한국의 미용 성형 실태에 관련된 선
행 연구, 신문기사, 국내외 단행본, 인터넷 및 전문서적
을 기반으로 고찰을 수행하였다. 소셜 데이터 분석 연구
는 Sometrend를 토대로 현대 사회에서 조명되는 미용 
성형에 대한 감성적 경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최종적으
로, 미용 성형에 대해 어떠한 심리적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하여 대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서술형 응답 조사를 수
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미용 성형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성형이란 “인과적 수단으로 신체의 어떤 부분을 고치

거나 만듦.”[4]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용 성형이란 후천
적 또는 신체적으로 피부 또는 근과 골격에 변형이나 결
손이 있을 시, 형태뿐만 아니라 기능을 개선해주는 외과
적인 수술이라 정의한다[5]. 

미용 성형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e 
and Chang[6]에 의하면 미용 성형 수술은 병적인 원인
보다는 정상적인 신체적 형태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된
다고 기술하였으며, Choi[7] 또한 미용 성형의 주된 배
경으로 외형상 노출되는 신체적 단점을 변화하고자 하는 
정신적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언급하였다. Lee[8]는 신체
적인 기능의 회복하거나 외모를 아름답게 개선하는 목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만족을 해소하여 안정감을 가져다
줌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하였다. Won, et al.[9]에 의하면 대중 매체와 인터넷
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외모는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것이
라는 인식 변화가 형성되었으며, 미용 성형에 대한 대중
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높아졌다고 언급하였
다. Bae[10]의 연구에 의하면 미용 성형수술은 개인의 
주관적인 미적 요구도가 주가 되기에 지향점이 수시로 
변모하며, 당대 미의 기준에 따라 유행이라는 하나의 흐
름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미용 성형은 단순히 신체의 외형적인 변화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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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외모로 인하여 축척된 개인의 심리적 열등감을 
해소하고 정신적 만족감을 갖도록 함으로서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목적 또한 존재한다. 
즉, 미용 성형의 참여 여부는 한 개인의 심리적·정신적인 
영향력에 비롯됨을 파악할 수 있다. 

미용 성형은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미적 욕구의 충족이
나 자기만족을 위해 비롯된다는 개인적인 의미도 있지
만, 개인의 삶 속에 존재하는 타인이나 다수의 삶이 존재
하는 사회의 외모에 대한 판단 또한 간과할 수 없다. 
Kaiser[11]는 외모가 개개인이 사회생활 속에서 타인에
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작용하며, 타인과의 상호관계에서 외모의 관리는 중요하
다고 언급하였다. Flanary[12]의 연구에서는 미용 성형
을 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직업의 선택에 대한 기회
를 늘리고자, 또는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이거나, 인생의 
중요한 변화에 따른 준비를 위해 행하는 것이라고 밝혔
다. 특히,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대학생들의 경우 미용 
성형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은데, 여대생의 경우 취업
에 있어서 외모가 실력에 앞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남
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미용 성형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고 하였다[13,14]. 이는 성공적인 사회생
활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만큼이나 외모가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미용 성형 수술이 이를 타개
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생들의 미용 성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an and Park[15]은 대학생들의 메이크업과 미용 성형
에 대한 관심과 외모관리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관심과 행동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Hwang, et al.[16]은 대학생들의 미용 성형 
및 피부 미용의 경험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
서 취업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17]은 대학생의 미용 성형수술 수용성 영향
요인의 연구에서 대학생 본인에게 미용 성형 수술의 필
요성 체감 및 외적 변화를 위해 미용 성형을 수용하는 태
도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대학생들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은 높
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미용 성형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미용 성형과 메이크업간의 요인이나 
관계성을 분석하거나 수용성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미용 성형 수술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
행하기도 하지만, 수술의 부작용이나 성형 중독, 외모지
상주의 과 같은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시, 실제적으로 대학생들이 미용 성형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2 한국의 미용 성형 실태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우리나라의 성형 시장은 5조원 규모로 전 세계 성형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성형 건수는 인구 
1천 명당 13.5건으로 미용 성형 강국[18]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성형에 대한 인식은 젊은 세대 및 중
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의 여성이 성형수술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19]. 이에 대
하여 다수의 선행연구들[20-22]에서는 한국의 집단주의
적인 문화적 특성을 그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중 매체의 성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성형 수
술에 대한 인식의 보편화와 가속화를 이루어낸다고 기술
하고 있다. 대중 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이상적인 외모
의 기준은 대중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사회적 통
념으로 인지되고, 대중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로 내면화함으로써 심상속의 이상미와 외형적 합일
점을 찾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으로 미용 성형을 선택하게 
된다[23,24]. 결과적으로 대중들이 미용 성형을 긍정적
으로 수용하게 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외모
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의 점진적 확산과 함께 무분별
한 미용 성형의 대중화 현상이 확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갤럽[3]에서 2020년 2월 만 19세 이상 
1,500명에게 외모와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의 조사를 실
시한 결과, 89%의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20대
의 연령대에서 28%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 여성 18%,남
성 2%가 성형 수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2004년 9%, 2015년 14%로 수용도가 점진
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처럼 우리나라는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와 미용 성형수술 시장의 성장에 따른 의술의 발전에 따
라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만, 성형 수술의 결과에 불만족하거나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 또한 적지 않다. 한국 소비자원[25]에 따르면 
2018~2020년도까지 미용 성형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
은 총 472건이었으며,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150건, 
2020년은 172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피해 사
례 중 미용 성형 후 부작용 발현 및 효과 미흡 등의 피해
가 45.7%(147건)를 차지하였으며, 피해사례의 연령대는 
30대가 31.1%, 20대가 22.7%로 나타났다[25].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봤을 시, 미용 성형수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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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Negative Positive

2020 Do well, best, handsome, 
beautiful, wanted  

Side effects, worries, 
misogyny, insufficient parts,

stress 

2021 Do well, best, good, 
beautiful, success

Side effects, worries, stress, 
discrimination, burden

2022 Do well, best, beauty, 
famous, satisfaction

Side effects, worries, strange, 
stress, reject

Table 1. Changes in emotional words about plastic 
surgery by year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의료분쟁 또한 매년 
늘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3. 현대사회에 나타난 미용 성형에 대한 
감성적 경향

본 장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선행연구[26,27]를 
토대로 현대 사회에서 미용 성형에 대한 대중들의 감성
적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감성적 경향 분석은 최근 
3년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Sometrend에 미용 성형
과 연관된 감성어를 추출하였으며, 미용 성형의 년 단위 
언급량 상위 10위의 감성어를 취합하였다. 감성적 경향 
파악은 연단위로 긍정, 부정의 감성어에 대한 변화추이
를 고찰하였으며, 총체적인 관점에서 미용 성형과 관련
된 공통된 감성어를 추출하고,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
였다.

연도별 감성어(Table 1)를 고찰해보면, 2020년에는 
‘잘하다’, ‘최고’, ‘잘생기다’, ‘미인’, ‘원하다’등과 같은 
긍정어가 도출되었고, ‘부작용’, ‘고민’, ‘여혐’, ‘부족한 
부분’, ‘스트레스’등의 부정어가 나타났다. 2021년도에
는 ‘잘하다’, ‘최고’, ‘좋다’, ‘미인’, ‘성공’과 같은 긍정어
가 나타났고, ‘부작용’, ‘고민’, ‘스트레스’, ‘차별’, ‘부담’
등의 부정어가 도출되었다. 2022년도에는 ‘잘하다’, ‘최
고’, ‘아름다움’, ‘유명하다’, ‘만족도’ 등의 긍정어가 나
타났고, ‘부작용’, ‘고민’, ‘이상하다’, ‘스트레스’, ‘거부
하다’와 같은 부정어가 나타났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미
용 성형과 관련된 감성어의 경향은 2020년 69%, 2021
년 69%에 비해 2022년에는 65%로 다소 감소된 경향을 
보였지만, 미용 성형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외모도 하
나의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본
다면, 자의적인 노력으로 변화될 수 없는 신체에 관하여 

변화를 도모하는 미용 성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보편화
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최근 3년간 미용 성형에 대한 대중
들의 감성적 경향(Table 2)을 살펴보면, 긍정어는 ‘잘하
다’, ‘최고’, ‘잘생기다’, ‘유명하다’, ‘미인’, ‘만족’, ‘좋
다’, ‘아름다움’, ‘긍정적’, ‘예뻐지다’, ‘잘하다’의 단어가 
나타났다. 부정어에는 ‘부작용’, ‘고민’, ‘스트레스’, ‘여혐’, 
‘이상하다’, ‘부담’, ‘괴물’, ‘차별’, ‘거부하다’, ‘좌절’이 
나타났다. 긍정어는 성형 수술 후 의료 기술수준의 만족
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성형을 통하여 변화된 
외적인 변화가 타인에게 비춰지는 호감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안정감까지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부정어에는 미용 성형에 대한 심
리적 두려움과 성형 후 외형적 변화에 대한 타인의 부정
적인 평가, 이에 대한 심리적 좌절감이나 성형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다수 반영되어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해보면 Fig. 1과 같다. 

No. Positive Negative
1 Do well Side effect
2 Best Worries
3 Handsome Stress
4 Famous Misogyny
5 Beautiful woman Insufficient parts
6 Satisfaction Strange
7 Good Burden
8 Beauty Monster
9 Positive Discrimination
10 Getting prettier Reject

Table 2. Emotional tendency of plastic surgery in 3 
years

Fig. 1. Visualization of the emotional tendency of 
plastic surgery through word cloud for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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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고찰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마용 성
형은 성형 수술의 의료 기술 수준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시각적인 평가를 이
끌어낼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호감을 이끌어내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중들
은 미용 성형 이후 외적 변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부작
용에 대한 근심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유추
해볼 수 있다. 

4. 미용 성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심리적 태도

미용 성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심리적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113명의 대학생들에게 서술형 응답을 수행하였다. 
서술형 응답은 미용 성형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의 입장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임의
롭게 기술하는 제한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였다. 두세 가
지에 한하여 응답을 요하는 제한 개방형 질문은 답변의 
자율성 확보 및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답변을 
수합할 수 있는 강점을 내포하고 있다[28]. 미용 성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긍정과 부정의 인식을 살펴보면, 72명
(63.72%)이 부정적인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41명(36.28%)이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미용 성형의 부정적인 심리적 태도 분석
대학생들이 어떠한 배경으로 인하여 미용 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

미용 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적 태도의 첫 번째 배
경으로 미용 성형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다. “성형에 대한 
장벽이 낮아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면 행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위‧
‧‧”, “성형의 부작용이 생기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감을 호소하며‧‧‧”,“‧‧‧”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
려운‧‧‧”라는 응답에서와 같이 학습자들은 미용 성형
이 보편화된 현실과 미용 성형의 부작용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육체적・정신적 고통, 이로 인하여 삶의 질을 더
욱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성형이란 사고나 병으로부터 유발된 신체적 결손을 개선
시키기 위한 수술[5]이지만, 미용 성형이라는 미명 하에 
그 목적성을 상실한 채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프랑
스나 영국 등 외국의 경우 성형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반

면,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쉽게 수많은 성형 광고들이 대
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다[29]. 이에 비해 대중들에게 전달
되는 성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
다. 특히, 미용 성형에 대한 부작용[30]은 안면마비, 피부
괴사, 신경마비 등 단순히 신체적인 장애를 넘어 수많은 
후유증을 양산하고, 더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까지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재수술로 인한 금전적 피해, 더 나아가 
의료사고로 미용 성형이 생명까지 앗아가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미용 성형에 대한 인식 부족은 우리 
사회에서 미용 성형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확대시키는 
문제점을 함양하고 있다. 물론, 미용 성형이 자신의 콤플
렉스를 보완해줄 수도 있지만, 이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콤플렉스를 가져올 수 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용 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적 태도의 두 번째 배
경으로 외모에 대한 강박증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다른 사람 얼굴을 보면서 
내 외모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 ‧‧자신의 모습
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술을 하는‧‧‧”, ‧‧
‧남들의 시선에 맞추고자 하는‧‧‧”, “‧‧‧작은 단
점을 어떻게든 발견해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바꾸고자‧
‧‧”이라는 응답과 같이 학습자들은 외모에 대한 강박
증에서 시작된 미용 성형이 이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는 성형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
다. 신체이형성장애로 명명되는 외모 강박증은 “타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신체 부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산체의 
결함에 집착하는 정신 장애”[31]를 뜻한다. 외모에 대한 
강박증의 기저에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사회 비교에서 기인된다. 사회심리학자 Festinger[32]
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이나 태도 등에 대
해 정확한 평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으며, 이를 평가
할 객관적 기준이 없을 시, 타인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 자
신을 주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각된 신체적 결함의 기준이 타인의 외모가 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미용 성형을 선택하게 
됨을 의미한다. Kim and Chung[33]에 의하면 미용 성
형의 경험자들은 자신의 외모변형에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끼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만족감을 위해 다시 
성형 수술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미용 성형에 대한 만족은 간헐적으
로 외모의 강박 속에서 자유를 부여하지만, 자신을 억압
하는 또 다른 족쇄로 작용하여 충동 통제력이 결핍된 성
형 중독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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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기준으로 삼았던 타인의 기피증으로 이어져 새
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회적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미용 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적 태도의 세 번째 배
경으로 획일화된 미의 고착화이다. “‧‧‧자신의 개성을 
상실하고‧‧‧”, “‧‧‧자신의 고유한 외적인 매력을 
잃어버린‧‧‧”, “‧‧‧부자연스러운 강남 미인이 많아
져‧‧‧”, “‧‧‧요즈음 애들은 다 똑같이 생겼다는‧
‧‧“ , “‧‧‧찍어낸 듯 한 큰 눈과 오똑한 코들이 늘어
나는‧‧‧“ 이라는 응답처럼 학습자들은 미용 성형이 
우리 사회가 선호하는 미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시도
되고 있으며, 이는 자신만의 개성에 대한 고유성이 상실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인간의 개성이란 ”다른 사
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34]을 뜻하는 것
으로, 미용 성형은 자신의 개성보다는 보편화된 사회적 
미의 기준에 자신의 외형을 일반화시키는 행위가 된다. 
즉, 각자가 가진 개성을 지켜나가기 보다는 사회가 인정
하는 외모를 갖추기 위해 성형을 시도하는 것이다. 
Yonginilbo[35]에 의하면 성형외과의 웹사이트에서도 
코의 높이나 각도, 눈 · 코 · 입의 세로 가로 간격까지 정
해진 미인상을 만들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 자신감과 용기를 갖기 위해 수행한 미용 성형이 오히
려 자신의 정체성이나 본질적인 가치를 상쇄시키는 치명
적인 영향을 주며, 우리사회가 잘못된 미의 개념 정립으
로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아름다움만이 존재하는, 다양성
이 상쇄된 사회로 변질될 우려가 농후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4.2 미용 성형의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 분석
대학생들이 어떠한 배경으로 인하여 미용 성형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기술해볼 수 있다. 

미용 성형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의 첫 번째 배
경으로, 개인의 자유성에 따른 인간의 심미적 욕구이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 중 하나‧‧
‧”,“‧‧‧선택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본
인의 선택이며, 책임인‧‧‧”,“성형수술은 화장을 하는 
것, 옷을 예쁘게 입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응답처
럼 학습자들은 성형이란 자신의 선택이자, 자유이며, 이
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
고 기술하고 있다. 인간이 성형을 선택하는 배경은 현재 
자신의 외모에 만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성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적 기준에 보다 근접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여 발현된다. 미국의 심리학자 Maslow[36]는 “인간
의 8단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고차원적 상위개념의 욕구
가 바로 심미적 욕구이며, 인간은 존재 욕구로서 아름다
움을 추구한다”고 기술하였다. 즉, 인간의 심미적 욕구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욕망이다. 프랑스의 철
학자 Baudrillard[37]에 의하면 신체는 정해진 것이 아
닌, 사회적 지위를 표상할 수 있는 기호로, 조작되고 바
꿀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현대사회에서 물
신화된 신체의 교환가치에 대해 기술하였다. 다시 말해
서, 미용 성형은 인간이 화장, 장신구, 패션을 통하여 자
신의 외모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자신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욕구의 일환이며, 이
는 인간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하나의 선택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용 성형은 자신에 대한 주관
적인 시각과 주체적 결정권이 반영된 하나의 능동적인 
권리임을 뜻한다. 하지만, 자율적 선택에는 무한한 책임
이 따르는 바, 미용 성형에 대한 결정은 보다 많은 심사
숙고와 이에 대한 연역적 정당화가 필요하다.

미용 성형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의 두 번째 배
경으로, 이미지 경쟁에서의 필요성 증대이다. “‧‧‧이
성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 “‧‧‧외
모도 취업에 있어서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외적인 매력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이익이 돌아
오는 시대‧‧‧”,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평가를 받게‧‧‧” 라는 응답과 같이 학습자들은 이미
지가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미용 성형은 자신의 경쟁
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임을 언급하고 있다. 
JOBKOREA가 Albamon과 함께 구직자 1,052명을 대
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95.6%가 면접에서 호감형 
외모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하였으며[38], 20대에
서 30대 직장인 24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8%가 '외모도 경쟁력이다‘라고 답하였다
[39]. 현대사회는 이미지 소비 사회이다. 즉, 사회적 가치
의 비중에서 직관과 감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적인 가
치가 이성과 논리적 사고를 통해 파악해야하는 내적 가
치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해준다. 프랑스 
인문학자 Girard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의 경쟁은 인
간의 욕망이 일원화된 대상을 향해 수렴하고 있기 에 발
현되는 것이며, 욕망이 획일화되면 될수록 경쟁이 가속
화된다[40]고 말하였다. 인간의 욕망은 희소성에 결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개
인의 전문적 역량이 잉여 상태로 전환되었음을 뜻하며, 
희소가치를 지닌 외적인 역량까지의 경쟁으로 의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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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처럼 ’외모가 곧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자
연스럽게 받아들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성형은 경쟁 우위
를 점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자, 무한경쟁 시대에 끊임
없이 생존을 위한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용 성형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의 세 번째 배
경으로, 자존감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다. “외면이 
바뀌니 내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 “‧‧‧얼
굴형이 보완되어 자신감을 얻고 표정까지 밝아져‧‧‧”, 
“‧‧‧자신감을 주고 새로운 삶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는‧‧‧”라는 응답처럼 학습자들은 미용 
성형이 단순히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의미
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
을 언급하고 있다. 인간의 삶은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만
으로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고,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행복하기 어렵
다.  철학자 Rawls[41]에 의하면 자존감은 자신만의 특별
한 가치에 대한 지각이자, 자신의 삶에 대한 굳건한 믿음
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닌,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
에서 나타난다. 불가항적 상황에서 발생한 외상에 대한 
치유나 신체적인 콤플렉스를 개선시키는 것은 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실질적 외형 변화를 통한 긍정적 정서 획득은 자존감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까지도 얻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성형 문화가 확산되는 가장 큰 배경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중매체의 비현실적이고 이상화된 
미의 표준화를 지목하고 있었다. “‧‧‧선남선녀의 기준
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인형 같은 외모를 찬
양하는 대중매체‧‧‧”, “외모 중시를 앞세우는 미디어
의 탓이 가장 크다고‧‧‧”, “‧‧‧매체가 미의 기준을 
바꾸는‧‧‧”라는 응답과 같이 학습자들은 대중매체에 
의해 규정화된 외모의 이상적인 기준을 가장 큰 원인으
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사회비교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
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표준모델과의 비교를 중심
으로 자신의 판단을 보다 분명히 하며[42], 자신보다 우
월한 표준모델과 비교하게 될 시, 자기개선의 동기 자극
과 함께 행동으로 이어진다[43]. 다시 말해서, 대중매체
는 외모에 대한 전형적인 미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는 통
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접한 대중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변화 욕구와 함께 미용 성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함

을 뜻한다. 하지만, 대중매체에서 제시한 미의 잣대가 현
대사회의 전형적인 미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온전히 
대중매체의 영향으로만 미용 성형을 부추긴다고 해석하
기는 어렵다. 미용 성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
위 의지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대중매체가 대중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화 도구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해본다면, 대
중매체가 주도적으로 외모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적 분
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5. 미용 성형으로부터 변화되어야할 사회상에 
대한 함의점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성형에 대한 감성적 경향 파
악과 대학생들의 미용 성형에 대한 심리적 태도의 분석
을 토대로 미용 성형으로부터 변화되어야할 사회상에 대
한 함의점을 제언하고자 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
지 스스로 고민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외
모가 우선시 되는 시류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
요성을 인지한 사람들은 사회가 제시한 미적 기준에 부
합하는 자신의 외모를 만들고자 미용 성형을 행하고 있
다. 그럼 과연 현대 사회에서 제시한 외모적 기준을 충족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사회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인생의 
성공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며, 단순히 외적인 것뿐만 아
니라 내적인 부분과 온전히 결합할 시, 그 기준에 부합하
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미용 성형이 
인생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절대적이란 
의미는 아니며, 극히 미비한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미
용 성형을 행하는 배경이 사회적 미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가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콤플렉스로 여겨
졌던 신체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미용 성형은 
반드시 행해져야 할 일이다. 이는 우리 삶에 있어서 미용 
성형뿐만 아니라 어떠한 선택이든 간에 삶의 방향성에 
대한 중심이 온전히 자기중심에 있는지, 또는 사회의 중
심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가 지향하고자하는 외모가 타인이나 사회적 외압이 아닌 
나의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 자신 스스로 선택하고 결
정하였는지에 대한 고민의 필요한 이유이다. 자율성[44]
이란 외부의 어떤 제약 없이 자기 스스로의 원칙을 토대
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특성이라 명명된다.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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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은 자기주도적인 삶의 태도가 수반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이 같은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내면
적인 경쟁력을 통한 성숙한 자아를 완성시키는 것이 우
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개개인은 하나의 
개인적인 독립체이고 자신이 지향하는 아름다움을 추구
하고 변화시킬 권리가 있다. 영국의 미용 성형외과의사
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던 Netizens[29]은 성형이 인생을 
반드시 좋아지게 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에게 헛된 희
망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미용 성형이 필수가 아
닌, 선택임을 인지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선
택에 있어서 타율성이 아닌,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아
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해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둘째, 외모로 상대방의 전체를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
기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중매체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대학생들의 미용 성형에 대한 심리적 태도
에서도 미용 성형의 주요한 원인을 대중매체로 인한 미
의 획일화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범람하
고 있는 외모지상주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물
론,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매력적인 외모를 갖춘다는 것
은 나쁠 건 없다. 하지만 외모만 상대방을 판단하고, 외
모의 우월성을 한 개인의 능력과 등치시키는 것은 하나
의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차이를 차별로, 
다르다는 것을 틀리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분위기는 외모
지상주의를 넘어 외모차별주의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
세이다. 이 같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의 속에서 미용 
성형은 아름다움을 위한 선택이 아닌, 차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름
다움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외모에 대한 집착은 도를 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외모지상주의를 근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실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를 사회적 흐름의 일환으로 방관하는 자세로 대응한다
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외모는 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 유사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을지 고민해볼 문제이
다. 특히, 사회적 미의 기준을 획일화시키고 있는 대중매
체가 현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미용 성형의 굴레에서 벗어나
기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관이 변해야
만 한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낸 획일적 미의 기준
으로 서로간의 차별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닌 개개
인의 개성에 적합한 신체상과 이미지의 중요성을 알려주
고, 그들의 다양성의 가치에 보다 중점을 두는 변화가 필

요하다. 외모가 완벽한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 자신
감이 충만한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다. 자신감을 심어주
고 그들만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며, 사회를 구성
하는 개개인 모두가 직면한 하나의 숙제이다. 이를 해결
한다면, 미용 성형 또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으리
라 판단된다.  

셋째, 미용 성형에 대한 지나친 편견보다는 보다 긍정
적인 측면에서 미용 성형을 바라볼 수 있는 포용적 사고
가 필요하다. 미용 성형을 하는 배경은 사람마다 이에 대
한 목적성을 띄고 있다. 누군가는 단순히 미적 욕구 충족
을 위해 미용 성형을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외적 
또는 내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미용 
성형 또한 존재한다. 단순히 미용 성형을 했다는 이유만
으로 부정적인 시선과 비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임은 자명하다. 인간에게 외모는 오래전부터 
주된 관심사였으며, 아름다운 외모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끊임없이 외모관리의 노력을 한다. 
과거에 미용 성형은 외모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직업군
의 연예인 또는 극소수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현대 사회에서 외모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면서 대다수
의 사람들이 한번쯤은 고민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는 일
반적인 현상으로 수용될 만큼 보편화되었다. 즉, 미용 성
형 또한 우리가 화장을 하고, 옷으로 치장하는 것과 같이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외모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미용 성형에 대하여 비판적
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 또한 성형 중독이나 부작용 등의 
부정적인 일련의 사고들이나 미용 성형의 범람이 우리 
사회에서 그다지 좋지 못한 결과를 자아내기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
지만, 미용 성형이 범람하는 원인을 파악해보고, 이를 해
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정 문제의 
결과만을 중심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 같
은 부정적인 시선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심리적 정신
적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 사회 속 구
성원들 모두가 미용 성형을 근절해야만 하는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올바른 성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즉,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친 편협한 시
각이 아닌 서로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공
감할 수 있는 포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이 미용 성형에 대한 이해관계가 성립된다면, 미용 성
형 또한 우리 사회에 긍정의 힘을 불어 넣는 하나의 문화
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사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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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는 미용 성형에 대한 감성적 경향 파악과 대학
생의 관점에서 성형에 대하여 어떠한 심리적 태도를 취
하고 있는지 조명해보고, 미용 성형으로부터 변화되어야
할 사회상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에서 성형에 대한 감성적 경향은 ‘예쁜, 
빠른, 가능하다, 잘하다, 자연스러운’의 긍정적인 키워드
가 5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립적인 키워드는 ‘돕다, 
다양한’이 15%, 부정적인 키워드는 “고민, 부작용, 뚱뚱
하다‘로 나타났다. 이 같은 키워드로 미용 성형에 관련된 
경향을 살펴보았을 시, 성형 수술의 의료 기술 수준의 요
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시
각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호감을 
이끌어내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
다. 반면에 성형의 부작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심리적 태도
의 주된 내용은 미용 성형에 대한 안전 불감증, 외모에 
대한 강박증, 획일화된 미의 고착화라는 견해가 나타났
다. 성형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의 주된 내용은 개
인의 자율성에 따른 인간의 심미적 욕구, 이미지 경쟁에
서의 필요성 증대, 자존감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견해가 나타났다. 또한, 성형 문화가 확산되는 주요한 원
인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미에 대한 대중매체의 표준
화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함양하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성형에 대한 함의점은 첫째, 자신의 삶 속
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해보는 
자세, 둘째, 외모로 상대방의 전체를 단정 짓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와 대중 매체들의 동참, 셋째, 미용 성형에 
대한 지나친 편견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미용 
성형을 바라볼 수 있는 포용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용 성형과 관련된 우
리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은 결국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만들어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
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인격체가 미용 성형의 문제
에 대해 고민해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실
행해나간다면, 올바른 미용 성형 문화의 정착과 함께 외
모가 미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완화될 수 있
으리라 사료하는 바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인간
의 단편적인 부분이 아닌,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
성을 인정하며,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우위에 두

는 사회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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